
포스트 Genome 시대 멀지 않았다
HGP 활용 위한 HPP 진행중 … 한국도 간암·위암 치료제 집중개발

해독한 지놈지도를 활용, 실제 유전자에 관한 정보를 얻어내는 작업을 거치는 Post Genome 시대가 다가오

고 있다.

포스트지놈 연구의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인간 프로테옴 프로젝트(HPP)이다. 프로테옴(proteom)이란 단

백질(protein)과 "전체"를 뜻하는 접미사 "-ome"을 합성해 만든 신조어로 단백질체의 발생과정과 발현빈도, 분

포, 기능 등을 알아내고 각 단백질이 외부환경에 어떻게 반응하고 상호작용 하는지를 규명하는 연구기술이다.

프로테옴이 유전자의 기능분석과 함께 포스트게놈의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로 떠오르는 이유는 단백질을 분

석하지 않고는 질병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유전체사업단은 지놈지도가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 구체적인 의학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프로테옴 연

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01년부터 지놈지도를 만들어낸 셀레라지노믹스와 하버드대, 도쿄대, 스위스제약그룹 등 10개국의 주요 생

명공학 연구기관들은 HPP의 수행을 위해 2001년 2월8일 인간프로테옴컨소시엄(HUPO)을 결성했다.

유전자지도를 분석해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밝혀 냈을 때 진정한 의미에

서 HPP가 완성되는 것이다. HPP는 인간 유전자가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31억쌍의 염기서열을 해독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됐다.

이에 발맞춰 포스트지놈 시대를 이끌기 위해 생물정보학(바이오인포매틱스)이 급부상하고 있다. 생물정보학

이 유전자 연구에 승부를 결정짓는 도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생물정보학은 생물학 연구에 의해 생산된

데이터를 컴퓨터에 저장, 분석하는 학문을 일컫는 것으로 생물학, 전산학, 수학 등을 포함하는 분야이다.

휴먼게놈프로젝트를 통해 밝혀진 인간 유전자지도에서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 질병치료와 생명의 신비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인간 유전자지도를 만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

을지는 생물정보학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놈 해독작업이 마무리된 것은 인간 유전자의 기능과 작용을 제대로 알아낼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각각의 염기서열의 생물학적 기능을 밝혀냄으로써 암과 치매 등 난치병을 근원적으로 예방·치료하

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의 지놈연구는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일까? 전반적으로는 선진국과 격차가 있지만 국내 연구진

들도 미래 생명과학의 핵심으로 등장한 지놈분석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을 규명하고 대표적인 질환인 위암과 간암 등의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

추고 있다.

현재 400여명의 생명과학자들이 대규모로 참여한 유전체사업단이 국내 지놈연구를 총지휘하고 있다. 사업단

은 그 동안 한국인 위암의 원인균으로 지목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100% 해독하는 국제

적 연구성과를 거뒀으며 위암, 간암 환자들에서 얻은 1만4천개 유전자의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했다.

바이오 벤처기업들의 활약도 나타나고 있다. 마크로젠은 미국 등에서 발표된 인간지놈 연구성과를 십분 활

용해 2001년 6월 한국인 지놈지도 초안을 완성했다. 연구결과, 같은 질병이라도 개인마다 염기쌍 몇 개의 차이

로 질병 유전자의 발생 형태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개인별 차이는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 유사하다는 것도 나타났다. 마크로젠이 한국인 게놈지도 초안을 완

성함에 따라 한국인이 잘 걸리는 암과 고혈압, 당뇨, 천식, 골다공증, 관절염, 면역 질환 등 7대 질환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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